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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의 문화사랑 

이해익 원장의 CEO에세이 /  경영관리 임직원 재경 컨설팅

이해익 원장 : 리즈경영컨설팅 대표컨설턴트�CEO칼럼니스트
• 한국CEO연구 포럼 연구위원장, 머니투데이에 CEO 에세이 연재

• (전)진로그룹 이사�캠브리지총괄전무, 한국능률협회 교수요원
•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기업평가위원장으로 활동

• (겸임)한국팔기회고문, 한국표준협회 경영고문, 최고경영자 과정 출강
• 서울상대졸업 011-241-8558, haeikrhee@hotmail.com

 서예가 일중(一中)김충현 선생님께서는 아름다운 글씨로 크게 기여하셨기에 존경을 한 몸에 
받으셨고 또 많은 제자를 거느리는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필자의 누님이 선생님의 문중으로 시
집갔습니다. 그러니 그는 사돈어른이기도 합니다. 또 그의 아들 김재년 코리아에어텍 대표는 필
자와 자별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상과대학 후배이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1938년 18세 나이로 조선 남녀학생 작품전에서 최고상을 받으면서 일찍부터 서예계
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소전(素田) 손재형 선생님과 나란히 한국 서예계를 이끄신 분이셨습니
다.
 두 분을 비롯하여 서예 5대가로 꼽히던 원곡 김기승과 검여 유희강도 세상을 하직하셨고 여초 
김응현도 소천하였으니 애석하기 그지없는 노릇입니다.
 여초는 일중의 형제분으로 백야 김창현과 함께 일중문중의 서가 삼현(書家三顯)이라 칭송할 
수 있습니다.
 필자의 중학생 시절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행운을 누렸습니다.  선생님은 서예 뿐만 아니
라 한자와 문장에 통달하셨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께서 필자에게 국전출품을 권유하셨습니다. 마음속으로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의 출품권유를 받는다는 것은 국전에 바로 합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국전출품은 
애석하게도 좌절되었습니다. 아쉽지만 “선비로서 시서화를 사랑하면 됐지, 그것으로 이름을 얻
거나 업으로 하지 않는 게 좋겠다.”는 선친의 방침 때문이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그것도 참 멋
진 일일세.”하며 격려해 주셨습니다. 나이를 먹어가면서 돈과 바꾸지 않는 특기를 하나쯤 숨기
고 사는 게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대 경영대학 앞 큰 표지석에 경영대학이라는 한문
글씨는 필자가 모교에 흔적을 남긴 것이기에 늘 애착이 가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동아리 문우회에서 당시 대학원생 성공회대 신영복 명예교수와의 만남은 아무래도 기연이었
습니다. 둘은 모두 시서화를 사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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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널리 알려진 바대로 신영복 교수는 통혁당 사건으로 감옥생활 20년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
는 그곳에서 ‘옥중서체’를 가다듬었습니다.  막막한 무기수의 흐트러짐을 서예로 경영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이 사랑하는 소주 ‘처음처럼’은 그가 쓴 민중의 서체입니다. 유홍준 전 문화재
청장이 말하는 ‘연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여년 전 개혁개방과 함께 중국의 이곳저곳을 다니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바다와 같은 서예
의 세상을 만나서 깊이 감동을 받곤 했습니다. 법을 깨고도 법이 흐르는 수많은 글씨를 보고 가
슴이 뛰곤 했습니다. 시골 구멍가게 기둥의 글씨조차도 잠시 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5000년간 내려오며 녹여진 문화의 힘을 느꼈습니다. 이런 문화적 감동의 마음자세로 그들을 
대하니 술대접하면서 의도적으로 꽌시를 만들지 않아도 중국인과 깊은 교유가 이루어지기도 했
습니다. 
 비즈니스 협상이 꼬일 때 그들 문화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다보면 협상의 활로가 의외로 확 트
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래전 헝가리 부다페스트 근교의 성주(城主)와의 비즈니스도 문화미
팅이 열리면서 물꼬가 트인 기억이 생생합니다. 항거리가 6명의 노벨화학상을 받은 제약기술의 
강국이라는 사실을 장거리 비행시 공부해서 알았습니다. 그런 화제를 꺼냄으로서 우리는 비즈
니스를 성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21세기 경영은 문화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CEO는 문화를 이해하고 가까이 할 때 비로소 차
원 높은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제품 디자인에서 스마트폰에 이르기까지 경영과 문화는 이제 동
전의 앞뒤입니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11월 10일
(금)

11월 13일
(월)

11월 14일
(화)

11월 15일
(수)

11월 16일
(목)

미 달 러 (USD) 1309.00 1316.70 1322.70 1325.30 1302.00

일 본 엔 (JPY) 864.94 869.22 872.12 881.07 860.66

영 국 파 운 드 (GBP) 1599.60 1610.13 1624.34 1656.23 1616.63

캐 나 다 달 러 (CAD) 947.76 954.23 958.13 967.76 951.62

홍 콩 달 러 (HKD) 167.62 168.57 169.40 169.78 166.78

중 국 원 (CNH) 179.36 180.30 181.20 181.68 179.41

유 로 화 (EUR) 1396.31 1407.42 1415.29 1441.99 1412.54

호 주 달 러 (AUD) 832.79 838.01 843.75 862.17 847.41

싱 가 폴 달 러 (SGD) 962.11 968.09 973.50 982.43 964.30

말 레 이 시 아 링 기 트 (MYR) 278.96 279.67 280.95 280.84 278.65


